
새한미디어, 상반기 ROE 85.6%
증권거래소 , 의약업종 7.4%… 상장기업 이익 창출능력 높아

상장기업들이예금금리수준보다높은이익창출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432사(관리종목·자본잠식법인 및 금융업·주식병합종목 제외)의

2002년상반기자기자본이익률은 7.0%로정기예금금리(8월말기준) 4.7%보다높은것으로조사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자원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이익

을창출했는지를측정하는지표이다.

따라서 ROE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상장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현 금리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금리보다 ROE가높은기업은 218개로전체상장기업의 50.5%를차지했고낮은기업은 38.4%인 166개였

다. 나머지 48개기업은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

또 2002년 들어 9월말까지외국인순매수·순매도종목의 ROE는각각 8.0%, 7.5%를기록해외국인이실적

우량종목을중심으로매매한것으로분석됐다.

증권거래소는 2002년 상반기 기준으로 ROE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았으며, 2002년

전체 ROE는훨씬높을것으로전망했다.

ROE 상위업종(2002. 1-6)

통신업(11.2%), 전기전자(10.7%), 운수창고(9.3%), 운수장비(7.7%), 의약품(7.4%), 종이·목재(7.4%), 비금속광

물(7.0%), 건설(6.0%), 음식료(5.8%), 전기가스(5.4%)

ROE 상위종목(2002. 1-6)

대한해운(122.5%), 새한미디어(85.6%), 삼성제약(67.4%), 한익스프레스(60.7%), 부흥(50.6%), 비앤지스틸(39.1%),

대현(29.3%),현대상선(25.1%),대한방직(22.9%),동방아그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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